
 

이제 당신이 읽으실 말들은 진리의 말들입니다.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

말이므로, 이 말들을 당신이 진정으로 수용한다면,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

입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당신이 이제껏 찾아왔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버

지이십니다. 여기에 당신을 향한 그 분의 사랑 편지를 하나 소개합니다. 

 

 

아버지의 사랑 편지 

 

 나의 딸, 나의 아들아,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

있단다 (시편 139:1). 그렇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있어 (마태복음 10:29-31). 나

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지 (창세기 1:27). 

 

 나는 네가 너의 엄마의 태에서 잉태도 되기 전에 너를 잘 알고 있었단다 (예레미아 1:4-5). 

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난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어 (에베소서 1:11-12). 그 후 나는 너의 

어머니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지 (시편 139:13). 그러므로 너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

아니야.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을 나의 책에 다 기록해 놓

았지 (시편 139:15-16). 나는 네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게 될는지도 미리 다 결정해 놓았어 (사도

행전 17:26).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란다 (예레미

아 31:3).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온 것이 

문제란다 (요한복음 8:41-44).  

 

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너에게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, 

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란다 (요한 일서 4:16).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

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(요한 일서 3:1). 그리고 지금 나의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하는 

좋은 선물들이 들려져있어 (야고보서 1:17). 나는 물론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

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(마태복음 7:11).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

이유는 나는 너의 온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(마태복음 5:48). 

  



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공급자이기도 해 (마태복음 6:31-33). 또한 

너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에는 희망밖엔 없지 (예레미아 29:11). 나는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. 그

래서 나의 너에 대한 생각들은 해변가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아 (시편 139:17-18). 그리고 난 너

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(예레미아 3:17). 난 또한 너를 위

해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항상 그치지 않아 (예레미아 32:40).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보배이기 때문

이란다 (출애굽기 19:5).  

 

 네가 나를 기뻐하면 난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 일으켜 준단다 (시편 37:4). 왜냐하면 

난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야 (빌립보서 2:13). 난 네가 나에 대해 상상하는 것 

보다 훨씬 더 큰일을 너에게 행할 수 있는데 (에베소서 3:20),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크나큰 용기

를 우기 때문이란다 (데살로니가후서 2:16-17). 그리고 네가 그 어떤 곤란에 쳐해 있더라도 난 너를 위

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아버지란다 (고린도후서 1:3-4). 그러므로 네가 비록 비탄에 잠겨있을 때에

도 너의 곁에는 바로 내가 있음을 있지 말어 (시편 34:18).  

 

 목자가 양의 곁을 떠나지 않듯이, 나도 항상 너를 내 가슴에 품고있어 (이사야 40:11). 나

는 어느날 너의 눈에서 그동안 네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줄 꺼야 (요한계시록 21:3-4). 그 

이유는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(요한복음 17:23).  

 

 네가 예수를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를 너는 잘 알 수 있단다 (요한복음 

17:26). 예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표현해주지 (히브리서 1:3).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

너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것

이야 (로마서 8:31).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로 인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는 

사실을 너는 잘 알고 있어야해 (고린도후서 5:18-19).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너와 내가 서

로 화해하였기 때문이지 (고린도후서 5:18-19).  

 

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표현의 최고봉이란다 (요한 일서 4:10). 나는 너의 사랑

을 독차지하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지 (로마서 8:31-32). 만일 네가 내 아

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(요한 일서 2:23). 그렇게 되면 이 

세상 어느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지 (로마서 8:38-39).  

 

 나의 딸아, 나의 아들아,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

너라. 네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(누가복음 15:7). 나는 이제껏 너를 

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앞으로 계속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란다 (예레미아 3:14-15).  

 

너만을 기다리고 있는, 하나님인 너의 아빠가....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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